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3.(금) 사진ㆍ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13일(금)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학서 의원 ☎044-300-7020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확보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

철저한 관리로 사업 지연·반납 막아야”
- 제110회 정례회 제2회 추경안 심사서 도시주택국 국비사업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도시환경위원회 김학서 의원(연서·

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며, “어렵게 따낸 국비는 확보 못지않게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학서 의원은 도시주택국 소관 국고보조사업들의 전

반적인 관리 문제와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추진되

었던 일부 공공건축물 관련 국비 사업의 경우, 원래 계획과 달리 대

상지 취소 등 집행 부진이 이어지며 최종 집행률이 저조해 국비 잔액

과 이자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국비를 교부받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난여름에 이미 관련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이에 맞춰 시비 분담

금을 제때 매칭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례

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에만 집중하

고 정작 이를 제때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비 반납과 이월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

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초 공모 신청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미 확보된 국비 사업에 대해

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시비 매칭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민생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